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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경 모이지 대표(아이디어팩토리)

링거스트롤, 발열 체크기…
창의적 아이템 꾸준히 만들어가는 모이지

설립 연도  2020년 11월

주요 사업  제품 제조 판매

성과  2019년 전남대 아이디어 

공모전 최우수상, 2019년 

전남대학교 CNU-STARTUP 우승, 

2020년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 

창업동아리 선정, 2020년 

광주테크노파크 예비청년창업 육성 

지원사업 선정, 광주광역시 북구 

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 선정

현재 캐치피버는 개발 마무리 단계로 8~9월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다. 판매

는 학교 등의 단체를 통해 이뤄지며 개인 소비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 준

비 중이다.

고등학교 시절 발명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오 대표는 평소 물건을 만들고 새로

운 제품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다. “진로적성검사와 MBTI 성격유형검사 등

을 통해 개척하고 진취적인 것을 했을 때 더 좋은 성과와 행복을 느낀다는 결

과를 얻었다. 그래서 창업을 결심했다.”

창업 결심 후 오 대표는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

에 도전했다. 오 대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창업에 몰두했다. 직접 유튜브를 

보거나 멘토들을 찾아다니면서 창업 공부를 했다. 그 결과 모이지는 2019년 

전남대 CNU-STARTUP 우승, 전남대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, 전남대 링

크플러스 창업동아리 선정, 2020년 광주테크노파크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지

원사업,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잇따라 선정됐다.

오 대표는 “창업은 주어진 형식이 없이 새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”며 “지금까

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주변 많은 친구와 다른 길을 왔지만 ‘나 정말 

열심히 했다’는 것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”고 웃음 지었다.

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오 대표는 “캐치피버가 성공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

되는 것”이라며 “매출 증가가 잘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미션처럼 모든 

변화에 모두가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꾸준히 제작해서 더 좋은 

세상을 만들고 싶다”고 말했다. 

모이지는 ‘모든 변화에 모두가 적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’라는 미션을 가

지고 오수경(23) 대표가 지난해 11월 만든 스타트업이다. 오 대표는 “모이지는 

창의적인 생각이 반영된 믿음직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”이라고 소개했다.

모이지가 만든 첫 번째 아이템은 ‘링거스트롤’이다. 아동병원 혹은 아동들이 

입원하는 병원에 가보면 보호자가 아이들을 태운 유모차와 링거거치대를 함

께 끄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유모차에서 내린다고 하면 

보호자는 아이도 케어하고, 유모차와 링거 거치대를 둘 다 끌어야 한다. 링거

스트롤은 유모차에 링거폴대를 연결해 유모차만 가지고 다녀도 링거투여가 

가능한 제품이다.

모이지가 만든 두 번째 아이템은 ‘캐치피버’다. 캐치피버는 손목밴드 형태로 

근접무선통신(NFC) 칩이 탑재된 발열 체크기다. 별도의 충전 없이 사용할 수 

있으며 NFC 기능을 통해 휴대폰으로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제품이다.

캐치피버는 신체에 부착해 온도를 측정한다. 기존 발열 체크기보다 더 정확

한 측정이 가능하다. 오 대표는 “타 제품군 대비 50% 정도 신속하게 측정할 

수 있다”며 “캐치피버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개인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

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오 대표는 캐치피버를 초·중·고등학교 또는 군대 등과 같은 집단 관리시설에

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“학교에서는 하루 4번 

학생들의 발열을 체크한다. 많은 학생의 온도를 체크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

거로운데 캐치피버를 활용하면 손쉽게 온도 체크가 가능하다.”

07

***JOBnJOY_NO213(210628)_전남대.indd   11 2021. 6. 22.   오전 11:36

워터마크 제거 Wondershare
PDFelement

http://cbs.wondershare.com/go.php?pid=7281&m=db



